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나이

주제

핵심어

한국문화

한국어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어린이 (6~9세)

• 목표 :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한글을 만든 이유를 이해한다.
• 주제 : 사랑

세종, 한글, 훈민정음, 독서, 책 읽기, 조선, 화폐, 만 원, 왕, 임금님

• 목표 :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세종대왕, 한글, 훈민정음

• 목표 : 반대되는 말을 익혀 표현해 본다. 
• 단어 : 쉽다-어렵다, 쉽지 않다-어렵지 않다.
• 표현 : 배우기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배우기 쉬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구연활동내용

인사 나누기

제목 알리기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 계속 기억하고 싶은 사람을 돈에 그려 넣기도 
해요. 여기 우리나라의 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그려진 임금님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바로 세종대왕님이에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님의 커다란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도대체 세종대왕님은 어떤 일을 
하셨길래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고 싶어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아요.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 이야기 시작 !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 출발합니다. 빵빵 ! ♬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옛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에는 책 읽기를 몹시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밥 먹을 때도 책을 펼쳐 보았을 정도지요. 
임금님은 책뿐만 아니라 과학과 수학, 음악까지 무척 즐겼어요. 이 
임금님은 오늘날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분이에요. 세종대왕님이 어린 
왕자였을 때에 이야기예요. 

“하늘 천, 땅 지, 검을 현…….”
“아하, 하늘을 뜻하는 글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아이, 재미있네.”
왕자님은 신나게 글자를 배웠어요. 왕자님이 배운 글자는 한자예요. 

한자는 아주 오래전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웃 나라들도 한자를 
함께 사용했답니다. 그때는 책을 읽으려면 천 개나 되는 한자를 배워야 
했어요. 천 개의 한자를 적은 책을 천자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자를 
배우는 일은 무척 어려웠어요. 

왕자님은 한자를 열심히 배워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왕자님은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같은 책을 백 번이나 읽기도 했지요. 책을 보느라 
밖에 나가 놀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아플 때도 책을 읽었지요.
“콜록콜록! 아유, 머리야. 어질어질하구나. 하지만 어제 읽다 만 책을 

읽고 싶어.”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아픈 왕자를 돌보던 신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께 달려가 알렸어요.
“뭐라고! 왕자가 아픈데도 책을 읽고 있다고?”
임금님은 크게 화를 냈어요. 빨리 나으려면 쉬어야 하는데 책만 읽는 

왕자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장 왕자 방에 있는 책을 몽땅 꺼내 오도록 해라!”

신하들은 왕자님 방에 있는 책을 모두 보자기에 싸서 가져가 버렸어요. 
병풍 사이에 끼인 편지 책만 빼고 말이지요. 왕자님은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어 보내면 참 편리하지! 그런데 한자는 너무 

어려워. 누구나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자로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말과 
중국 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농사를 짓느라 바쁜 백성들은 글자를  
몰라서 글을 쓸 수 없었어요. 왕자님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려웠어요. 임금님이 되고도 계속 연구했어요. 

세종대왕님은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새 글자를 만들었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자를 

훈민정음이라 해야겠다.”
세종대왕님은 빙그레 웃었어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이 훈민정음이 바로 우리가 쓰는 한글이에요. 
훈민정음은 스물여덟 개 글자로 간단하지만, 모든 것을 쓸 수 있었어요.  

“나는 하루아침에 훈민정음을 다 배웠어. 훈민정음은 정말 배우기 
쉬운 글자야.”
“우와, 엄청 빨리 배웠구나. 나는 열흘 만에 다 배웠어.”
사람들의 말처럼 훈민정음은 배우기 어렵지 않았어요. 
“닭은 ‘꼬끼오’하고 우는데, 이렇게 쓰는 거야!”
“바람은 ‘휙휙’ 부는데, 이렇게 쓰지.”
이처럼 훈민정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세종대왕님 덕분에 글을 익혀 쓸 수 있는 백성들이 나날이 늘어갔지요. 
백성들은 책을 읽어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한 것을 글로 적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글을 쓸 때마다 늘 백성을 
생각하며 아꼈던 세종대왕님을 떠올렸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대왕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구연활동내용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훈민정음은 어떤 글자인가요? 그래요. 스물여덟 개로 간단하지만, 
모든 것을 쓸 수 있었어요. 또 배우기 쉬웠지요.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
쉽다’와 ‘어렵다’는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어렵지 않다’처럼 ‘어렵다’에 
‘않다’를 붙여도 반대말이 돼요. 여러분도 가족들과 반대말을 찾아보고 
표현해 보아요. 

여러분,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나요? 

맞아요. 세종대왕님이에요. 훈민정음은 모든 말을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날은 
바로 10월 9일이에요. 훈민정음은 오늘날 한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0월 9일을 한글날이라고 해요. 한글날에는 태극기를 달아서 기념해요. 
세종대왕님과 훈민정음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인사 나누기

여러분, 할머니와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세종대왕님은 백성이 글자를 모르면 억울하거나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드셨어요. 백성을 생각하는 세종대왕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세종대왕님이 만든 소중한 한글로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사랑이 담긴 편지를 건네며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